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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달에 두세 번은 하루 평균 20만 명 이상의 승

하차 인원이 몰린다는 잠실역 부근에서 외국인 관

광객 안내 봉사를 한다. 강남역에 이어 전국 2위의 

승하차객 수를 자랑하는 역답게 정말 말도 못 하

게 많은 인파가 오고 간다. 이곳에서 별의별 사람

들, 다양한 문의와 사건 사고들을 마주하고 있다 보

면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

지나간다.

이 역의 주된 이용객은 롯데월드 및 롯데월드타

워 상권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쇼핑객들, 잠실 역세

권에 사는 근처 주민들, 그리고 송파, 강동에서 넘

어오는 버스 환승객들이다. 외국인들은 롯데월드

나 롯데월드타워 위치, 승차권 구매 문의가 가장 많

고 내국인들은 버스 환승역이나 8호선, 화장실 위

치 문의도 많이 한다. 불과 일년 전에는 나도 이런 

문의를 하며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었는데 

어느덧 길 안내까지 하고 있으니 정말 세상 일은 아

무도 모르는 것이다. 

나는 워낙 사람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남

들은 힘들다며 선호하지 않는 잠실역 외부 근무를 

꽤 즐기는 편이다.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예

쁜 미인들도 종종 지나가고 개찰구 앞에서 부등켜 

안고 영화 찍는 커플들도 자주 목격한다. 낮술 마시

고 취해 주정하는 취객들도 있고 쓰레기통 못 찾겠

다며 슬그머니 쓰레기 투척하고 사라지는 얌체들

도 있다. 생각보다 무임승차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

쁘장한 아가씨가 경로 우대 지하철 카드로 무임승

차를 시도하다가 걸려 30배의 벌금을 내는 장면을 

목격하기도 했다. 잠실역에서 서너 시간 안내 봉

사를 하다 보면 정말 제대로 사람 구경을 하는구

나 싶을 때가 많다. 

그런데 며칠 전 개찰구 근처에서 안내를 돕다가 

8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쓰러지시는 것

을 목격하게 되었다. 지팡이를 짚고 위태롭게 걷

던 할아버지는 앞으로 꼬꾸라지듯 쓰러지셨는데 

그때 할아버지 근처를 걷던 세 명의 청년들이 아

무런 망설임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할아버지 곁

으로 뛰어왔다. 한 명은 본인이 들고 있던 짐마저 

내팽개친 채 역무원을 불러오겠다며 뛰어갔고 다

른 두 명은 쓰러진 할아버지를 부축해 기대 앉을 

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다. 다행히 할아버지는 의

식이 있으셨고 대화를 통해 구급차나 보호자 호

출은 원치 않으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그래도 

청년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않고 역무원들이 오

기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다시 제 갈 길을 가

기 시작했다. 젊은이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달려

와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를 베푸는 모습은 공익

광고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. 

의인은 모두 사라진 세상이라고, 괜히 사람 잘

못 도왔다가는 큰일난다고 말하는 요즘이다. 지

난 5월인가 어떤 할머니를 대신해 빵집의 문을 열

어주다가 할머니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입

건되는 일도 있지 않았던가. 이 청년은 어느 할머

니가 빵집에 들어가려던 중 출입문을 잘 열지 못

하자 문을 대신 열어주다가 할머니를 넘어뜨렸고 

할머니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뒤 

숨졌다.“도와주려고 한 행동이지만 결과에서는 

자유롭지 않아 입건하게 됐다”는 경찰 측 주장

이 틀리지 않지만 뭔가 오랫동안 마음이 착잡했

던 뉴스였다. 

퇴근 시간이 다가와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

지 끝까지 확인하지 못한 채 역을 떠나야만 했다. 

하지만 잠실역에서 만난 착한 사마리안과 같은 

의로운 청년들을 보니 이래서 세상은 아직 살만 

하구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리 암담하

지만은 않겠구나 싶었다. 그리고 이들에게 큰 박

수를 보낸다. 

지하철 역에서
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

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

는야 1.5세 아줌마’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인 필자가 한국 생활

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
